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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온의�영광이�빛나는�아침� /�찬�송�가� 550장�

1� 시온의�영광이�빛나는�아침�어둡던�이� 땅이�밝아오네�

슬픔과�애통이�기쁨이되니�시온의�영광이�비쳐오네� � �

2� 시온의�영광이�빛나는�아침�매였던�종들이�돌아오네�

오래전�선지자�꿈꾸던�복을� 만민이�다� 같이� 누리겠네� � �

3� 보아라�광야에�화초가�피고�말랐던�시냇물�흘러오네�

이산과�저�산이� 마주쳐�울려� 주� 예수� 은총을�찬송하네� �

4� 땅들아�바다야�많은� 섬들아�찬양을�주님께�드리어라�

싸움과�죄악이�가득한�땅에� 찬송이�하늘에�사무치네�아멘� � �

아침�해가�돋을�때� /�찬�송�가� 552장�

1�아침�해가�돋을�때�만물�신선하여라�나도�세상�지낼�때�햇빛�되게�하소서� � �

2� 새로�오는�광음을�보람�있게�보내고�주의�일을�행할�때�햇빛�되게�하소서� � �

3� 한번가면�안�오는�빠른�광음�지날�때�귀한�시간�바쳐서�햇빛�되게�하소서� � �

4� 밤낮�주를�위하여�몸과�맘을�드리고�주의�사랑�나타내�햇빛�되게�하소서� �

[후렴]� � �

주여�나를�도우사�세월�허송�않고서�어둔�세상�지낼�때�햇빛�되게�하소서�아멘� �

�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찬송가� 552장

1� 나의�영혼이�잠잠히�하나님만�바람이여�나의�구원이�그에게서�나오는도다�

2� 오직� 그만이� 나의� 반석이시요� 나의� 구원이시요� 나의� 요새이시니� 내가� 크게� 흔들리

지�아니하리로다�

3� 넘어지는� 담과� 흔들리는� 울타리� 같이� 사람을� 죽이려고� 너희가� 일제히� 공격하기를�

언제까지�하려느냐�

4� 그들이� 그를� 그의� 높은� 자리에서� 떨어뜨리기만� 꾀하고� 거짓을� 즐겨� 하니� 입으로는�

축복이요�속으로는�저주로다�

5� 나의�영혼아�잠잠히�하나님만�바라라�무릇�나의�소망이�그로부터�나오는도다�

6� 오직� 그만이� 나의� 반석이시요� 나의� 구원이시요� 나의� 요새이시니� 내가� 흔들리지� 아

니하리로다�

7� 나의�구원과�영광이�하나님께�있음이여�내�힘의�반석과�피난처도�하나님께�있도다� �

하나님만�바라라

시편� 62편� 1절-7절

찬송가� 550장

오늘은� 우리� 민족이� 전통적으로� 새로운� 한� 해를� 시작하며� 감사하던� 설�

명절입니다.� 설을� 맞아� 식구들이� 함께� 모여� 하나님께� 예배드리는� 이� 시

간에� 한� 해� 동안� 더욱� 하나님께� 영광을� 돌리고,� 주님의� 기쁨과� 행복� 가

운데�승리하는�삶을�살아가는�가족�모두가�되기를�소원합니다.

오늘� 시편� 기자는� 5절에서� “나의� 영혼아� 잠잠히� 하나님만� 바라라”라고�

말씀하고� 있습니다.� 올한해� 우리가� 말씀처럼� 잠잠히� 하나님만� 바라보는�

가정이�되길� 바랍니다.� 왜� 우리는�하나님만�바라봐야�합니까?�

첫째,� 하나님은� 우리의�구원이� 되시기� 때문입니다.� 오늘� 말씀� 시편� 기자

는� 1절에� 이렇게� 고백합니다.� “나의� 구원이� 그에게서� 나오는도다.”� 구원

은� 주님께� 있습니다.� 어떤� 상황에� 있을지라도� 주님을� 잠잠히� 바라볼� 때�

여전히� 나를� 사랑하시고� 함께� 하시는� 주님을� 경험하게� 됩니다.� 이� 순간�

주님과� 함께� 있음이� 구원입니다.� 우리가� 이� 구원� 가운데� 날마다� 살아가

야�할� 것입니다.

둘째,� 하나님은� 우리의� 소망이� 되시기� 때문입니다.� 욥기서� 14:7절에서�

“나무는� 희망이� 있나니� 찍힐지라도� 다시� 움이� 나서� 연한� 가지가� 끊이지�

아니하며”라고� 말씀합니다.� 흙에� 뿌리를� 두고� 있는� 나무는� 조금� 물기만�

있어도� 다시� 생명이� 움튼다는� 것입니다.� 이와� 같이� 우리가� 어떤� 일을� 당

할지라도� 주님께� 신앙의� 뿌리를� 내리고� 하나님을� 바라보는� 사람은� 새로

운�생명의�삶을� 살아갈�수�있습니다.�

셋째,� 하나님은�우리의�피난처가�되십니다.�

우리에게는� 험한� 인생길을� 살아가면서� 쉴만한� 피난처가� 필요합니다.� 그

곳에서� 안식과� 재충전이� 필요합니다.� 오직� 주님만이� 참된� 우리의� 피난처�

되십니다.� 시편� 23편� 말씀에� 주님은� “나를� 푸른� 풀밭에� 누이시며� 쉴만한�

물가로� 인도하신다”� 하셨습니다.� 오직� 주님� 안에서� 참된� 안식과� 쉼을� 얻

을� 수� 있음을�기억하고,� 주님께�나아가는�삶이�될� 수� 있기를�바랍니다.�

올� 한� 해� 우리가� 하나님을� 온전히� 바라보면서� 살아가길� 원합니다.� 그래

서� 2026년� 우리� 가정이� 승리하고� 세상� 가운데� 선한� 영향을� 주는� 귀한�

가정이�되길� 간절히�기대합니다.

하나님만�바라라


